
주  임  신  부 황 선기 마티아 408-734-9722
전  교  수  녀 이 레미지오 408-261-9520

김 테오도시아
사  목  회  장 김 규호 안드레아 408-363-9908
선종봉사회장 윤 필중 바오로 408-529-6757

 408-482-2677
사   무   실 백 마리아 408-734-9721
                          fax) 408-734-9723
주일학교교감 김 경민 아델라이다 408-807-6400
한국학교교감 김 재진 데레사 408-887-2764
중고등부교감 석 상민 필립 510-754-3436

<주 일 미 사>
청년(토요특전) 미사 07:30 pm
첫  미  사 08:00 am
교 중 미 사 10:30 am
어린이미사 01:00 pm
중고등부미사 02:30 pm

<평 일 미 사>
화, 목요일 07:30 pm
수, 금요일 07:30 am

<사무실 시간>

월요일   휴무

화요일   9 am ~ 5 pm

수요일   9 am ~ 1 pm

목요일   9 am ~ 5 pm

금요일   9 am ~ 5 pm

토요일   9 am ~ 1 pm

일요일   9 am ~ 4 pm

고 해 성 사 미사 전 30분
병 자 성 사 수시로
유 아 세 례 4, 8, 12월 첫째 토요일
혼 인 성 사 3개월 전 주임신부와 면담
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준  성  사 집, 가게 축복: 해당 반장에게 신청

차 축복: 사무실에 신청

<정규교육안내 >
예비자교리 일요일 9:00 am 
주 일 학 교 일요일 2:00 pm(초등부), 1:00 pm(중고등부)
한 국 학 교 토요일 9:30 am
성 경 공 부 수요일 10:00 am, 7:30 pm / 토요일 청년미사 후
소공동체장교육 매월 마지막 화요일 미사 후
혼 인 교 리 매월 둘째 목요일 미사 후

◈ 미사  성가 :   ◈ 입 당 ( 285)      ◈ 봉 헌( 218, 340 )      ◈ 성 체( 287, 182 )      ◈ 파 견( 283 )

2009. 09. 20.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531 East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www.sjkoreancatholi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일본에서 선교하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일본 선교를 지원합니다. 잠입에 성공하지만, 그 역시 체포되어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성화’를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조용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할수록, 

그의 신자들은 더욱더 참혹한 고문을 받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교우들을 보면서 신부는 

고뇌에 빠집니다. 배교해서 죽어 가는 그들을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위해 그들의 처절한 죽음을 

묵인해야 하는가?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인가? 고뇌의 늪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밟는 네 발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만

으로 충분하다.’ 로드리고의 말이 이어집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로드리고는 성화를 밟습니다(후미에).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

려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이끄심’을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1 독 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화  답  송 : 시편 126(125),1-2ㄴ.2ㄷ?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쟌김 종합 보험
생명/연금/건강/차량/주택

비즈니스/상해 보험

김인홍 요한 408-314-4079

중 앙  종 합 보 험
자동차/주택/Life/건강/사업체

연금/교육/종업원 상해

박진완 안토니오

408-260-7089

R egina H ome
C onsulting G roup

주택 리모델링 & 
인테리어 디자인

방 경 숙  레 지 나
408-313-8057

앤디 여 부동산, 융자
ERA-East West Realty

여 성윤 안드레아
408-318-1550

황 실 보 석 ☉ ☉ ☉

박현교 산부인과
2405 Forest Ave. #202
San Jose, CA 95128
박 현 교  바 드 리 시 오

408-260-3900

박경숙 소아과
3484-D Stevens Creek Blvd.

박 경 숙  아 가 다

408-293-3333

홍크리스티나

408-246-0700

408-313-9024 cell

농 축  이 부 동 삼 합 탕
농 축  장 어 ,  잉 어 ,  붕 어
배 즙 ,  양 파 즙 ,  호 박 즙

4 0 8 - 2 0 2 - 0 1 1 1
문  용  철    요  한

데비 양 부동산,융자
Sm art R ealty

MOA Financial Group 
양희진 데보라
408-205-7564

Golf Tech

알렉스 박 변호사
Law Offices of Alex C. Park

이민 형사 상법

추방재판 상해 교통사고  

408-246-1515

서부 관광  전 문
크루즈  전 문

엘로 스톤 /동부 /케나 다
윤  바 오로

408-244-0133/408-944-9007

SKO O L-AID  학 원
전 과목/개인,그룹지도/교육상담
1072 De Anza Blvd. #B203-204 

San Jose, CA 95129
정 성 애  카 밀 라

408-517-0500/757-1808

신수형  융자
MOA Financial Group

신수형 소피아

408-712-8500

Smythe European
Mercedes - Benz

벤츠를 가장 잘 아는 한국인
케니 김 베드로

cell: 408-515-0001

함께 하는 기쁨, 넓혀지는 복음
.  . .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에 등록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1)증명서(세례, 견진, 혼인)를 제출한다.  2)한국 본당의 교적을 제출한다.

 우리 본당에 등록을 한 교우들은 아래 3 가지를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 소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하도록 합시다.  

▶ 1년에 최소 2번 이상 한국미사와 2회 이상의 (부활, 성탄)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매달 정성껏 교무금(Donation)을 교회에 봉헌합니다. 

교      무     금 $6,820.00

주   일   헌   금 $3,851.00

2   차   헌   금 $1,375.00
사목자 하느님

하느님의 사목 대상은 온 인류이다. 

사목자로서 하느님의 마음은 시편 23장에 잘 나타난다. 

그분은 피곤한 인간들을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어 

그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끌어 주신다. 

인간이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항상 그와 함께 계신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막대와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인간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목자라 부른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사목자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요한 10장) 

사목자는 인류의 아픈 소리를 듣는다.

아픈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 놓는 자만이 말할 수 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8-29)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 교무금 봉헌하신 분

김경희 (9) 김완순 (9) 김우곤 (9) 김종문 (8-9)

김준철 (9) 김지만 (9) 김태훈 (1-6) 김현희 (9)

박승경 (1-12) 백마리아 (8-9) 백승흠 (1-12) 서동욱 (9)

서미정 (9) 손문회 (7-8) 신수형 (7-8) 염동선 (9-12)

유인전 (7-9) 이미선 (5-8) 이승익 (7-9) 이현종 (5-8)

장덕환 (9-12) 정제경 (6-10) 주윤신 (9-12) 최동원 (9)

최일영 (9) 최한선 (9) 황종영 (7-9) 허국진 (9)

허금순 (9)

￭ ADA 교무금 봉헌 또는 약정하신 분
$93,370 (목표액) - $71,230 (약정금) = $22,140 (잔금)

￭ Capital Campaign 2008 봉헌 또는 약정하신 분
$1,060,000 (목표액) - $76,620 (약정금) = $983,380 (잔금)

￭ 단체 입금 : 성소후원회비 $110

￭ 건축기금 모금 : 

지난주 합계 금주 합계 누   계

$1,034,152.48 $0.00 $1,034,152.48

￭ 신앙서류 도착 - 사무실에서 보관 중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류를 찾은 후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름 본  명 발송 본당 내용물 도착일

윤석인 시메온 서울, 서초동 전출교적 9/11

장승희 그라시아 서울, 혜화동 세례증명서 8/29

신현숙 안젤라 수원, 고등동 전출교적 8/27

김세현 미카엘 수원, 분당요한 전출교적 8/25

하윤아 유스티나 수원, 분당성마태오 전출교적 8/25

사진우 안드레아 서울, 둔촌동 전출교적 8/19

박명아 비비안나 Canoga Park, CA 세례증명서 8/18

양수영 헬레나 서울, 압구정동 전출교적 8/15

이재환 베드로 부산, 성가정 전출교적 5/17

정승묵 시몬 수원, 수지 전출교적 5/9

남기용 니꼴라오 수원, 동백제1 전출교적 3/22

배용범 루가 오클랜드 전출교적 11/30

김태원 프란치스코 클리브랜드 전출교적 10/9

문병기 요한 LA, St. Basil 전출교적 7/24

정해주 리디아 수원, 일월 전출교적 6/5

고승용 스테파노 수원, 분당마테오 전출교적 4/29

구세연 아나스타시아 서울, 대치동 전출교적 11/21

￭ 주일미사 전례담당 구역

주  일 담 당   구 역 구  역  장

성순교자 대축일 전   례   부 전    례    부

연 중  제 26주 일 써니베일 구역 고응봉 안드레아

연 중  제 27주 일 캠  벨  구  역 이태희 스테파노

연 중  제 28주 일 쿠퍼티노 구역 최 도 찬  요 한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

  오늘 󰡐성 김 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성인들께서도 자신들의 순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기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순교자의 
후예들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 돼지 독감 전염방지에 대한 산호세 교구청 지침
1. 친절히 교우들을 맞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 당분간

악수를 청하지 마십시오.
2. 주님의 기도때 손을 잡는 것을 당분간 금합니다.
3. 평화의 인사시 신자들이 악수나 포옹도 당분간 금합니다.
4. 영성체는 꼭 손으로 받아 모시길 바랍니다.
5. 영성체를 못하는 신자들의 축복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6. 성혈은 당분간 분배하지 않습니다.
*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자신의 건강을 

먼저 돌보아야 이웃도 돌볼 수가 있습니다.

/

※ 주일미사 환원
일시 : 9월 27일(일)

  ￭ 예비신자 입교식 
일시 : 9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
교육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문의 : 성당 사무실 408-734-9721
2010년 부활절 영세반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입교식에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일시 : 10월 3일(토) 오전 10시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음식을 한가지씩 봉헌해 주십시오.)

* 성모 신심미사 없습니다.

￭ 성시간 : 10월 1일(목) 미사 후

￭ 봉성체 : 10월 2일(금) 오전에 있습니다

  

￭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개학

일시 : 9월 27일(일)
등록 : 등록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등록비 : $25 

￭ 중고등부 성소 세미나

본당 스티브 학사님을 모시고 청소년들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9월 27일(일)  오후 4시 ∼ 6시
장소 : 말씀의 방

/ /  

￭ 성소 후원 회원 모집
부제 서품식을 계기로 성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당 
성소 후원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9월 27일(일) 8시, 10시 30분 미사 후
문의 : 허 정희(데레사) 510-872-4124

 

￭ '본당의 날' 주차안내
9월 20일 본당의 날 교중 미사 중에  McGrath 주교님의 
주례로 집전될 Joe Kim 학사님의 부제 서품식에 
참석하는 외부손님들(신부님, 부제님, 수녀님, 학사님, 
외 V.I.P.)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므로 저희본당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Weddell Dr. 건너편 Office Building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당일 교우분들의 
차량은 성당진입이 전면 통제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빈첸시오회
일시 : 9월 27일(일) 오후 4시 30분  

* 무숙자 식사접대를 산호세 무숙자 쉘터에서 매달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빈첸시오에서 매월 3째주와 4째주 무숙자 봉사시 무숙
자들의 이발을 해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미용기술을 
가지고 계신분중(자격증 필요없음) 무숙자들에게 봉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장 문희 크리스티나 408-394-1798 

김 인홍 요한 408-314-4079 

￭ 성모회
  일시 : 9월 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말씀의 방

￭ 레지오 마리애 토론 대회
  일시 : 9월 26일(토) 오후 1시 
  장소 : 말씀의 방
  대상 : 전 레지오 마리애 단원

￭ 레지오 마리애 꾸리아 월례회
  일시 : 9월 27일(일) 오후 12시 / 장소 : 말씀의 방

￭ 소공동체장 모임
  일시 : 9월 29(화) 미사 후 / 장소 : 말씀의 방

￭ 빈첸시오회 월례회
  일시 : 10월 4일(일) 오전 8시 미사 후 제 2교실

￭ 우리 가족 찾기 운동 봉사자 월례회의
  일시 : 10월 6일(화) 미사 후 / 장소 : 말씀의 방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본당 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반장님과 구역장님을 통하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에릭(어거스딩)어린이 유상수(분도)형제님
박정현(세실리아)자매님 이순(에우프라시아)자매님
석동웅(요셉)형제님 윤정수(베드로)형제님
임승빈(다윗)학생 현옥선(세실리아)자매님
이정자(율리안나)자매님 박찬우(어거스틴)어린이
황중렬(마리안나)자매님 이영재(헬레나)자매님
이재섭(니콜라스)형제님 임인식(요셉)형제님
김용화(에밀리아나)자매님 김마리아(마리아)자매님
김지원(실비아)자매님 김종환(아넬로)형제님
안태주(마리아)자매님 김순덕(까리따스)자매님
민장석(레오)형제님 김영성(모세)형제님
김태영(베로니카)자매님 이용범(야곱)형제님
허요안나 자매님 (이 수녀님 모친) 송명학(요한)형제님
김병국(베드로)형제님 김윤주(패르패투아)자매님
김아브라함 형제님 최성옥(엘리사벳) 자매님
김마리아 부부 노호경(베로니카) 자매님
이복례(마리아) 자매님

※ 새로 우리 본당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미사 후에 만남의 장소에서 환영위원님들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